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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추상성이 편견을 강화하다: 

해석 수준에 따른 남생도의 여생도 리더십 평가*

 강  원  진        구  자  일†

                            제35보병사단        육군사관학교

본 연구는 해석 수준 이론에 따라, 육군사관학교 남생도들이 여생도를 인식하는 추상성 수준

이 여생도 리더십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대상을 추상적으로 인식(높은 해석 수

준)할수록 고정관념적 판단이 강화되고, 구체적으로 인식(낮은 해석 수준)할수록 편견이 완화

된다는 실증 증거에 근거해, 여생도를 추상적으로 사고할 때 리더십 평가가 더 부정적일 것

이라 예측하였다. 연구 1에서는 평가 대상의 구체성 수준(개인 vs. 집단)을 조작하여 해석 수

준을 간접적으로 유도하였다. 그 결과, 여생도를 집단으로 인식한 높은 해석 수준 조건의 남

생도들은 개인으로 인식한 낮은 해석 수준 조건보다 리더십 자질을 유의하게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2에서는 평가 대상의 구체성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참가자들의 해석 수준

을 직접 조작하였다. 동일한 ‘전형적인 여생도 집단’을 평가하는 상황에서도, 높은 해석 수준 

조건의 참가자들이 낮은 해석 수준 조건보다 리더십 자질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여성을 추상적 집단으로 사고할수록 고정관념이 강화되며, 남성 중심 조직에서 여

성 리더에 대한 인식이 인지적 해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준다.

주요어 : 리더십평가, 해석수준이론, 성고정관념, 남생도, 여생도, 육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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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성의 리더십 진출은 다양한 조직에서 꾸

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리더십 직위에서 여성

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조직 내에 여전히 “리더십은 남성에게 

더 어울린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편견은 여성 리더의 역량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Heilman et al., 2024; Koenig et al., 

2011). 군 조직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군대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 

문화와 위계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는 공간으

로, 여군은 종종 ‘리더십이 부족하다’거나 ‘남

성과는 다른 역할이 어울린다’는 식의 성 고

정관념에 노출되어 왔다(구자일, 2019; 정계룡, 

2018; 조은영, 서동하, 2018). 실제로 여군은 

남군보다 리더십 역량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

이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군의 문화적․조직

적 특성을 넘어 여러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관

찰된다(예: Karazi-Presler et al., 2018; McDonald, 

2019). 그러나 이 같은 평가가 어떠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재)생산되는가에 대한 실

증적 탐색은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해

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Trope & 

Liberman, 2010)에 기반하여, 남군이 여군을 인

식하는 사고의 추상성 수준이 리더십 평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심리적 요인임을 밝히

고자 한다.

왜 여군의 리더십 자질은 부정적으로 인식되

는가?: 전통적 설명 및 한계

여군의 리더십 역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군을 포함해(구자일, 2019), 캐나다(Korabik, 

2008), 영국(Dunn, 2007), 이스라엘(Karazi-Presler 

et al., 2018), 스웨덴(Ivarsson et al., 2005), 터키

(Sakallı Uğurlu & Özdemir, 2017), 미국(Laurence 

et al., 2016; McDonald, 2019; Young & Nauta, 

2013) 등 여러 국가의 군대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주로 사회적 

역할 이론(social role theory; Eagly, 1987)과 역할

부합 이론(role congruity theory; Eagly & Karau, 

2002)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사회적 역할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돌봄․

공감 등 공동체적(communal) 특성을, 남성은 

독립성․주도성 등 주체적(agentic) 특성을 지

닌 존재로 인식된다(Eagly et al., 2000). 그러나 

군대에서 이상적 리더의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주체적(agentic) 속성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

며(Connell, 2017; King, 2016),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여성 리더는 ‘리더답지 않다’는 인식에 

직면하게 된다(Eagly & Karau, 2002). 이러한 설

명들은 군대 내 성 고정관념의 존재를 드러내

는 데 기여했으나, 이러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즉 편견이 작동

하는 인지적 수준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

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언제 여군의 리더십 평가가 더 부정적으로 형

성되는가?: 해석 수준 이론의 관점

사람들은 사회적 대상을 평가할 때, 그 대

상을 구체적 개인으로 보기도 하고, 추상적 

집단의 일원으로 보기도 한다(Brewer, 1988; 

Fiske & Neuberg, 1990). 전자의 경우 세부적

이고 맥락적 정보에 기반한 ‘개인적 인식

(individuated perception)’이 작동하는 반면, 후자

의 경우 범주적 정보에 의존한 ‘집단적 인식

(category-based perception)’이 활성화된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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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의 한 여생도를 바

라볼 때, 개인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책임감 

있고 유능한 리더’로 인식할 수 있지만, 집단

적 범주로 바라본다면 ‘리더십이 부족한 여성 

생도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즉, 

동일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는가, 혹은 추상

적으로 보는가는 평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러한 인식의 추상성 수준은 해석수

준이론(Trope & Liberman, 2010; Wiesenfeld et 

al., 2017)이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높은 해

석 수준(high-level construal)은 대상을 보다 추

상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으로 파악하게 하고, 

낮은 해석 수준(low-level construal)은 구체적이

고 맥락적인 특성에 주목하게 한다(Fujita et 

al., 2006). 사람들의 해석 수준은 시간적․공간

적․사회적 거리뿐 아니라 인지적 초점, 사고

의 방향, 과제의 성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Trope & Liberman, 2010). 

특히 선행 연구들은 해석 수준의 차이가 사

회적 판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Rim 등(2009)은 사회적 거리

가 먼 대상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그들의 행

동을 구체적 맥락이 아닌 일반적 성향으로 해

석하는 경향-즉, 자동적 성향 추론(spontaneous 

trait inference)-이 강화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

는 추상적 인식이 타인에 대한 본질화된 판단

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McCrea 

등(2012)은 참가자의 해석 수준을 직접 조작한 

뒤 사회적 집단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결과, 

높은 해석 수준(추상적 사고)으로 유도된 참

가자들이 낮은 해석 수준(구체적 사고)보다 

특정 집단(예: 성별, 인종)에 대해 더 강한 

고정관념적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을 보고하

였다.

즉, 사고의 추상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대상

의 개별성과 다양성이 간과되고, 대신 집단 

정체성에 기반한 평가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

러한 연구들은 해석 수준의 추상성이 고정관

념적 판단을 활성화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시

사한다. 다시 말해, 추상적 사고는 집단적 일

반화에 의존한 평가를 유도하는 반면, 구체적 

사고는 개인의 실제 특성과 맥락에 기반한 판

단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 따라, 육사라는 

실제 군 조직 맥락에서 남생도의 해석 수준이 

여생도 리더십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

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육사 생도대는 총 8

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중대에는 약 

120명의 생도가 소속되어 생활한다. 한 중대 

내에서 학년별 약 30명이 생활하며, 여생도는 

학년당 약 2~4명에 불과하다. 동일 중대․동

일 학년에 소속된 남생도와 여생도는 잦은 상

호작용을 하며 과업과 생활을 함께한다. 이러

한 구조는 여생도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 수준

과 집단적 수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

찰하기에 적합하다.

연구 1에서는 평가 대상의 구체성 수준(여

생도 개인 평가 vs. 여생도 집단 평가)을 조작

하여 해석 수준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유도하

였으며, 이 조작이 여생도의 리더십 자질 평

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2에서

는 해석 수준을 직접적으로 조작한 후(낮은 

해석 수준 vs. 높은 해석 수준), 동일한 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연구 1의 결과를 확장하고 인

과관계를 엄밀히 검증하였다. 이 두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군 조직 내 성 고정관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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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문제’가 아닌 ‘사고의 구조적 문제’로 

재정의하고, 편견이 형성되는 인지적 경로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평가 대상의 구체성 수준(개

인 vs. 집단)을 조작함으로써 평가자의 해석 

수준을 실험적으로 유도하고자 했다. 이를 통

해, 여생도를 구체적 개인으로 인식할 때(낮은 

해석 구준)와 추상적 집단으로 인식할 때(높은 

해석 수준), 리더십 자질 평가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 1에는 총 261명의 남생도(1학년 76명, 

2학년 61명, 3학년 80명, 4학년 44명)가 참여하

였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낮은 해석 수준 

조건”(n = 123)과 “높은 해석 수준 조건”(n = 

138)에 배정되었다. 모든 참가자는 지시문에 

따라 여생도 리더십 자질을 평가하였으며, 사

후 설명 후 연구참여를 종료하였다.

측정도구

해석 수준 조작

낮은 해석 수준 조건의 참가자들은 ‘동일 

중대 내 동일 학년에 속한 여생도 각각’을 모

두 떠올린 후, 각 여생도에 대한 자질을 평가

하였다. 여생도는 한 중대 내 한 학년당 2명

에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조건의 참

가자들은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의 여생

도를 평가 대상으로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었

다. 구체적으로, 4명의 여생도를 평가한 참가

자는 64명, 3명의 여생도를 평가한 참가자는 

57명, 2명의 여생도를 평가한 참가자는 2명이

었다. 반면 높은 해석 수준 조건에 배정된 참

가자들은 특정 개인이 아닌 ‘일반적인 여생도 

집단’을 떠올린 후, 집단 전체에 대한 리더십 

자질을 평가하였다.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는 Boldry 등(2001)

이 텍사스 A&M대학교 사관후보생단(Texas 

A&M Corps of Cadets)을 대상으로 사용한 리

더십 자질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사관후보생의 리더십 역량을 포괄

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 항목

(예: 진실성, 헌신, 리더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항목 구성을 적

용하였으며, 사용한 문항은 부록 1에 제시하

였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9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9 = 매우 그렇

다)로 응답하였다. 낮은 해석 수준 조건과 

높은 해석 수준 조건에서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각각 .921) 및 .71로 양호했다. 

1) 낮은 해석 수준 조건에서는 한 명의 남생도가 

여러 명의 여생도(2~4명)를 평가하였으므로, 동

일 남생도가 여러 여생도에 대해 내린 평가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즉, 남생

도별로 평가한 여생도들에 대한 점수가 충분히 

일관된다면, 각 문항의 평가값을 평균하여 참가

자 수준 점수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Bliese, 

2000).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별 집단내상

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1))를 산

출한 결과, .03~.30의 범위를 보였고 평균 IC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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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1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리더

십 자질의 종합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여생도의 리더십 자질이 긍정

적으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연구 1은 참가자를 무작위로 배정한 실험 

연구이지만,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차별주의와 학년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성차별주의(sexism)는 적대적(hostile) 성차별주의

와 온정적(benevolent) 성차별주의로 구성되어 

있으며(Glick & Fiske, 2001), 이는 군 조직 내 

여군에 대한 고정관념적 판단을 형성하는 핵

심 심리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Young & 

Nauta, 2013).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양가

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안상수 등, 2005; 

Glick & Fiske, 1996)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18문항(α = .88)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18문항(α = .91)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

점(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년은 여생도와의 접촉 빈도 및 상호

작용 경험의 누적 정도를 반영하는 변수로 포

함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단 간 접촉은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며(Pettigrew & 

Tropp, 2006), 이에 따라 학년이 높을수록 여생

= .20으로 나타나 문항 단위 여생도 평가 평균

의 통계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이에 따라, 동

일 남생도가 평가한 여러 여생도에 대한 문항별 

점수를 평균하여 참가자 수준의 점수를 산출하

였다. 예를 들어, 한 남생도가 두 명의 여생도를 

평가한 경우, ‘진실성’ 문항에 대한 두 점수를 평

균하여 해당 남생도의 진실성 점수를 구하였으

며, 이러한 방식으로 11개 문항 모두에 대해 평

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도에 대한 리더십 평가에서의 부정적 편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 수준 조작의 효과가 이러한 개인차 요인

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조작 효

과의 순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변수를 통제

하였다.

결  과

각 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보고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여

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 점수를 예측하는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조

작 조건을 더미 코딩(0 = 낮은 해석 수준 조

건/여생도 개인 평가 조건, 1 = 높은 해석 수

준 조건/여생도 집단 평가 조건)하여 예측 변

수로 투입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남생도의 해석 수준이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

가에 차이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모형 2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

차별주의, 및 학년을 통제 변수로 추가 투입

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였다(표 2 참조). 

즉, 무작위 배정에 기반한 실험 연구는 일반

적으로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지만, 본 연구

에서는 종속변수인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변

수들을 보조적으로 통제하여, 해석 수준 조작

의 효과가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이후에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작 조건은 여생도의 리더십 자질 점수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 = -1.02, p 

< .001 (표 2, 모형 1). 즉, 높은 해석 수준 조

건(여생도 집단 평가 조건)에 배정된 남생도들

(M = 4.64, SD = 1.14)은 낮은 해석 수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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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M SD 1 2 3 4

1.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 5.12 1.21 -

2. 조작 조건 - - -.42*** -

3. 적대적 성차별주의 2.97 .91 -.32*** .13* -

4. 온정적 성차별주의 2.94 .90 -.01 .03 .44*** -

5. 학년 2.35 1.07 -.05 .05 .03 .09

주. *p < .05, **p < .01, ***p < .001.

표 1.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연구 1)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 

연구변수 b β SE t p

모형 1

상수 5.663 .447 .099 57.241 <.001

조작 조건 -1.021 -.845 .136 -7.506 <.001

모형 2

상수 6.424 .402 .287 22.403 <.001

조작 조건 -.918 -.760 .130 -7.056 <.001

적대적 성차별주의 -.455 -.344 .079 -5.726 <.001

온정적 성차별주의 .214 .160 .080 2.673 .008

학년 -.039 -.034 .060 -.644 .520

표 2. 위계적 회귀분석(연구 1)

건(여생도 개인 평가 조건)에 배정된 남생도들

(M = 5.66, SD = 1.04)보다 여생도의 리더십

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그림 1 참조). 이

는 여생도를 하나의 집단으로서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각각의 개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리더십 자질 평가에 체계적 차

이를 유발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

별주의(적대적 및 온정적)와 학년을 통제한 상

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에 따라, b = -.92, p 

< .001, 조작 효과의 강건성이 확인되었다(표 

2, 모형 2). 한편,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

록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는 부정적이었으

며, b = -.46, p < .001,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반대 효과를 보였다, b = .21, p = .008. 학년

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4, p = 

.520.

연구 2

연구 1에서는 여생도를 개인으로 인식할 때

보다 집단으로 인식할 때 남생도들이 여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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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해석 수준 조건에 따른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연구 1)

의 리더십 자질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 대상의 구체성

이 해석 수준을 변화시켜 리더십 평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2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평가 대상의 구체성 차이에 기

인한 것이 아니라, 해석 수준 자체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모

든 참가자가 동일하게 ‘일반적인 여생도 집단’

을 평가하도록 한 상태에서, 남생도들의 해석 

수준을 직접 조작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평가 대상을 두고도 해석 수준의 조작이 리더

십 평가에 체계적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검증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 2에는 총 223명의 남생도(1학년 114명, 

2학년 51명, 3학년 54명, 4학년 4명)가 참여하

였다. 이들은 연구 진행자로부터 약 15분간 

진행되는 두 개의 독립적인 과제(단어연상 과

제 및 리더십 평가 과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

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무작위

로 “낮은 해석 수준 조건”(n = 112)과 “높은 

해석 수준 조건”(n = 111) 중 하나에 배정되

어, 각 조건에 따라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해

석 수준이 조작되었다. 해석 수준 조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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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완료한 후, 참가자들은 여생도에 대한 리

더십 평가 과제에 응답하였다. 모든 과제를 

마친 뒤에는 사후 설명이 제공되었으며, 이후 

연구참여를 종료하였다.

실험조작 및 측정도구

해석 수준 조작

해석 수준 조작은 기존 연구에서 그 타당성

과 효과가 입증된 절차를 기반으로 설계되었

다(Fujita & Han, 2009; Fujita et al., 2006). 모든 

참가자에게 총 40개의 단어(예: 컴퓨터, 신문, 

가방 등)가 제시되었다2). 높은 해석 수준 조건

에 배정된 참가자들은 각 단어가 속하는 상위 

범주(superordinate category)를 떠올려 기술하도

록 요청받았다. 예를 들어, ‘탄산수’라는 단어

가 제시되었을 때, 연구대상자들은 ‘음료’, 

‘식품’과 같은 상위 개념을 응답하도록 유도

되었다. 반면, 낮은 해석 수준 조건에 배정된 

참가자들은 각 단어의 구체적인 예시(concrete 

exampler)를 제시하도록 요청받았다. 예컨대, 

‘탄산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펩시 제로’나 

‘트레비’와 같은 특정 브랜드명을 예로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참가자들이 각각 

구체적(낮은 해석 수준) 혹은 추상적(높은 해

석 수준) 사고 방식에 몰입하도록 유도하였다.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

해석 수준 조작 과제를 완료한 모든 참가자

들은 ‘전형적인 여생도’를 떠올린 뒤, 해당 인

물의 리더십 자질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전형

2) 40개 단어 목록은 Fujita 연구실 웹페이지(https:// 

u.osu.edu/fujita/material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영어) 단어들을 연구 목적

에 맞게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적인 여생도는 ‘평균적이거나 일반적인 특성

을 지닌 (육사) 여생도’로 정의되었다(Boldry et 

al., 2001). 리더십 자질 평가는 Bartone 등(2007)

이 미국 육사 생도들의 리더십 평가를 위

해 개발한 척도인 생도 성과 보고서(Cadet 

Performance Report; CPR)를 기반으로 실시되었

다. 해당 척도는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여생도의 다양한 리더십 

행동 및 특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평가에 사용된 문항은 부록 2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 많은 개선 필요, 2 = 개선 필요, 3 

= 충분함, 4 = 우수함, 5 = 탁월함)를 사용

하여 응답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리더십 자질의 전반적 수준을 나타내는 총점 

지표를 산출하였으며(Cronbach’s α = .88), 점수

가 높을수록 전형적인 여생도의 리더십 자질

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연구 1에서 성차별주의(적대적 및 온정적)가 

조작 조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

로, 연구 2에서는 성차별주의를 측정하지 않

았으며, 학년만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  과

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1과 동일하게, 모형 1에

서는 조작 조건을 더미 코딩하여(0 = 낮은 해

석 수준 조건, 1 = 높은 해석 수준 조건), 해

석 수준 조작이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 점

수의 차이를 유발시키는지를 검증하였다. 모

형 2에서는 학년 변수를 추가하여, 해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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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M SD 1 2 3

1.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 3.07 .64 -

2. 조작 조건 - - -.18*** -

3. 학년 1.77 .88 -.08 -.03 -

주. *p < .05, **p < .01, ***p < .001.

표 3.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연구 2)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 

연구변수 b β SE t p

 모형 1

상수 3.186 .175 .060 53.331 <.001

조작 조건 -.225 -.351 .085 -2.657 .008

 모형 2

상수 3.302 .178 .105 31.447 <.001

조작 조건 -.229 -.357 .085 -2.703 .007

학년 -.065 -.089 .048 -1.344 .180

표 4. 위계적 회귀분석(연구 2)

조작의 효과가 학년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지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조작 조건은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 점수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22, p = 

.008(표 4, 모형 1). 즉, 높은 해석 수준 조건에 

배정된 참가자들(M = 2.96, SD = .62)은 여생

도의 리더십 자질을 낮은 해석 수준 조건의 

참가자들(M = 3.19, SD = .64)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그림 

2 참조). 이는 일시적으로 높은 해석 수준을 

지닌 남생도들이 낮은 해석 수준을 지닌 남생

도들에 비해 여생도의 리더십에 대해 더 고정

관념적-즉, 편견에 기반한-평가를 내리게 된다

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을 통

제하였을 때에도 유지되었으며, b = -.23, p = 

.007, 학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6, p = .180(표 4, 모형 2).

종합 논의

본 연구는 해석 수준 이론에 기반하여, 남

생도의 인지적 사고 수준이 여생도의 리더십 

자질 평가에 어떤 차이를 초래하는지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실험을 통

해 남생도의 해석 수준이 여생도 리더십 평가

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 1에서는 남생도가 여생도를 개인으로 인식

할 때(낮은 해석 수준) 와 집단으로 인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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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해석 수준 조건에 따른 여생도 리더십 자질 평가(연구 2)

(높은 해석 수준) 의 평가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여생도를 집단으로 인식한 남생도들

은 개인으로 인식한 남생도들보다 여생도의 

리더십을 유의하게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2에서는 평가 대상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전형적인 여생도 집단’), 남생도의 해석 수

준을 직접 조작하였으며, 동일한 효과가 재현

되었다. 즉, 높은 해석 수준으로 사고하도록 

유도된 남생도들이 낮은 해석 수준 조건의 남

생도들보다 여생도의 리더십 자질을 더 부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생도의 

해석 수준-즉, 여생도를 인식하는 사고의 추상

성 수준-이 리더십 평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여생도를 집단적․추상적 범주로 

인식할 때 실제보다 더 부정적이고 고정관념

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1). 이는 여군이나 여생도와 같은 소수 

집단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 개인 수준이 아니

라 추상화된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질 경우, 

실제 역량보다 부정적 특성이 과대평가될 위

험이 있음을 의미한다(구자일, 2019). 다시 말

해, 군 조직이나 다른 남성 중심 조직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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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원래 ○○하다”와 같은 집단적 담론이 

형성될 때, 이는 실제보다 왜곡된 인식을 강

화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석 수준 이론을 성 고정관념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집단적 사고의 추상성

이 편견을 재생산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

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해석 수준 이론을 군 조직 

내 성 인식 연구로 확장하고, 남군이 여군의 

리더십을 어떻게 인식․평가하는지를 인과적

으로 검증한 최초의 실험 연구라는 점에서 학

문적 기여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여

군의 경험이나 불평등한 대우의 결과를 기술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예: 나달숙, 2020), 

본 연구는 그러한 인식이 형성되는 심리적 기

제를 규명하였다. 즉, 해석 수준이라는 인지적 

요인에 주목함으로써, 성 고정관념을 사회문

화적 현상이 아닌 사고 구조의 문제로 재정의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확장이 이루어

졌다. 

나아가 본 연구는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지 않고, 두 개의 실험 연구를 통해 평가

자(남생도)의 사고 수준을 조작하고 그 인과적 

효과를 직접 입증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강

점을 지닌다. 이러한 접근은 성평등 연구가 

주로 서술적․상관적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며, 군 조직 내 편견의 심리적 

근거를 실험적으로 규명한 첫 시도로서 학문

적 의의를 갖는다.

사회적 함의

본 연구는 중요한 사회적 함의도 지니는데, 

즉 연구 1의 결과는 여군과 관련된 사회적 담

론이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과장되어 유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군은 어떤가?’와 같이 

추상적 범주를 전제로 한 질문이나 담론은, 

응답자가 개인적 경험이 아닌 사회적으로 통

용되는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판단하도록 유도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여군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 경험보다는 추상적 사고에 의해 구성

될수록, 부정적 인식이 실제보다 과장․왜곡

될 수 있는 심리적 경로를 본 연구는 실험적

으로 보여준다. 

이는 여군에 관한 공적 담론을 집단적 차원

에서만 다루는 관행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정책과 연구 설계에서 개별 경험과 실제 접촉

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군이나 여생도를 평

가하거나 논의할 때 그들을 ‘여군 중 한 사람’

이 아니라 ‘한 명의 개별적 인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구자일, 2019). 즉, 여

성을 범주적 정체성의 대표로 보기보다 개인

의 특성과 경험을 지닌 독립된 존재로 인식

할 때,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

하다. 이는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구체

적 사고를 촉진함으로써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 인지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

를 갖는다.

조직 및 정책적 함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여군 관련 제도와 정

책 설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군

의 특수성을 강조하거나 “여군을 위한 정책”

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기준이나 제도를 마

련하는 방식은, 의도와 달리 여군을 하나의 

‘구별된 집단’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오히려 

추상적 범주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정계룡, 

2018). 예를 들어, 체력검정이나 인사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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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전용 제도’를 별도로 두는 것은 보호적 

조치로 보일 수 있으나, 동시에 “여군은 다르

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여 편견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 접근은 

여군의 개별성과 실제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차이의 강조’보다는 공통의 

기준 속에서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한편, 연구 2의 결과는 해석 수준이 높아질

수록 성 고정관념적 판단이 강화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조직 내에서는 직

급이 높아질수록 심리적․시간적 거리감이 커

지고, 이에 따라 추상적 사고가 강화되는 경

향이 있다(Magee et al., 2010). 이러한 맥락에서 

고위 리더일수록 여군이나 여성 구성원을 개

별 인물로 보기보다 ‘여성 집단’이라는 범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무의식적 

편견이나 성차별주의적 태도—적대적이든 온

정적이든—가 강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높은 

해석 수준을 지닌 리더는 여성을 구체적 인물

로 평가하기보다 “여성은 보호받아야 한다”거

나 “여성은 리더십에 적합하지 않다”는 범주

적 신념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의 인지적 거리감과 해

석 수준을 조절하는 교육적․조직적 개입은 

성평등한 리더십 평가 문화를 구축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일반 조직으로의 확장

지금까지는 본 연구의 결과를 군 조직 내 

여군 혹은 여생도에 대한 평가에 국한하여 논

의하였으나, 사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군

을 넘어 일반 조직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여성이 소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 중심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한 군 조

직뿐 아니라, 비교적 성비가 균등한 일반 조

직에서도 여전히 “리더는 남성이 더 어울린

다”는 성 고정관념적 인식이 잔존한다(Heilman 

et al., 2024; Koenig et al., 2011). 따라서 일반 

조직에서도 개별 구성원으로 평가받기보다 

‘여성 구성원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문화적․제

도적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여성 리더의 역량

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여성의 리더십이 객관적 성과보다 성별 범주

에 근거한 인식에 의해 판단되는 구조적 편향

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해석 수준

의 효과-즉, 대상을 구체적 개인으로 보기보다 

추상적 범주로 인식할 때 부정적 평가가 강화

된다는 결과-가 일반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작

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리더 선발, 성과평가, 

승진 등 주요 인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적되

어, 결과적으로 조직 내 ‘유리천장(glass ceiling)’

을 강화한다(Eagly & Sczesny, 2009). 즉, 조직 

구성원이 여성 리더를 개별적 인물로 보기보

다 “여성이라는 집단의 대표자”로 인식할수록, 

그에 대한 평가는 실제 역량보다 사회적 고정

관념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 다양성이 확보된 조직

이라 하더라도, 인식의 수준(해석 수준)을 변

화시키지 않는 한 평가의 공정성은 실질적으

로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 본 연구 역시 몇 가

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육사라는 특수한 조직 

환경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군 



강원진․구자일 / 생각의 추상성이 편견을 강화하다: 해석 수준에 따른 남생도의 여생도 리더십 평가

- 587 -

조직 전반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육사는 강한 위계질서와 규율 중심의 문화가 

뚜렷한 집단으로,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남생

도의 인식이나 평가 양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일반 대학의 사관후보생단이나 실제 부

대에서 근무하는 장병 집단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조직문화와 직무 맥락에서 동일한 효

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석 

수준이 군의 위계․문화적 특성과 어떤 상호

작용을 통해 편견을 유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남생도들이 여생도의 리더

십을 평가한 결과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석 수준에 따른 리더십 평가의 차이는 평가

자와 피평가자의 성별 조합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생도가 여생도를 

평가하는 경우나 여생도가 남생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해석 수준이 편견적 판단을 강화하

거나 완화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처럼 여성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여초 조직에서는, 반대로 남성이 소

수집단이 되기 때문에 해석 수준의 작동 양상

이 본 연구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비

교 연구는 성별 비율과 권력 구조의 차이가 

해석 수준과 편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성 고정관념 연구의 외

적 타당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여생도에 대한 인식의 한 

측면으로 리더십 자질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 수준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편견

은 리더십뿐 아니라 협업 태도, 신뢰, 사회적 

유능감, 감정적 호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

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리더

십 평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평

가 준거와 행동적 지표를 포함하여 해석 수준

이 여성 구성원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상호작

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탐색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군 조직 내 소수집단은 여군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 출

신 장병(조선웅 등, 2020), 성소수자 장병(송경

재 등, 2024) 등 다양한 형태의 소수성이 존재

한다. 이러한 집단들 역시 다수 구성원으로부

터 추상적 범주화와 인지적 거리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과 소수성의 맥

락에서 해석 수준이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함으로써, 군 조직 내 포용성과 공

정성을 제고하는 심리적 요인을 보다 폭넓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남생도의 인지적 사고 수준이 여

생도의 리더십 평가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임

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여군을 집단적․

추상적 범주로 인식할수록 부정적 평가는 강

화되었으며, 이는 성 고정관념이 단순한 태도

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수준의 구조적 산물임

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성 인식 연구의 

초점을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인지적 메커니즘

으로 확장하고, 군 조직 내 성평등 담론을 보

다 심리학적 근거 위에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개인의 사고 수준을 구체화

하는 교육․조직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군 

조직 내에서도 편견을 줄이고 포용적 평가 문

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경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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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nking Reinforces Bias:

Male Cadets’ Evaluations of Female Cadets’

Leadership Across Construal Levels

Wonjin Kang           Xyle Ku

                        35th Infantry Division    Korea Military Academy

Grounded in construal level theory,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the level of abstraction with which 

male cadets at the Korea Military Academy perceive female cadets influences their evaluations of female 

cadets’ leadership qualities. Based on empirical evidence suggesting that abstract (high-level) construals 

strengthen stereotypical judgments, whereas concrete (low-level) construals reduce prejudice, we 

hypothesized that perceiving female cadets more abstractly would lead to more negative leadership 

evaluations. In Study 1, we indirectly induced construal levels by manipulating the specificity of the 

evaluation target (individual vs. group). Male cadets who viewed female cadets as a group (high-level 

construal condition) evaluated their leadership qualities significantly more negatively than those who 

viewed them as individual persons (low-level construal condition). In Study 2, while keeping the 

evaluation target constant, we directly manipulated participants’ construal levels. Even when evaluating 

the same “typical group of female cadets,” participants in the high-level construal condition rated their 

leadership qualities less favorably than those in the low-level construal condition.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abstract construals of women amplify stereotypical judgments, whereas concrete construals 

promote more individualized and favorable evaluations, offering experimental evidence that perceptions of 

female leaders in male-dominated organizations vary with cognitive construal level.

Key words : leadership evaluation, construal level theory, gender stereotypes, male cadet, female cadet, Korea Military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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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문항 

여생도 개인 평가 조건

(○○○ 여생도는...)

여생도 집단 평가 조건 

(일반적으로, 여생도는...)

1. 진실성(청렴결백) 진실되다(청렴결백하다).

2. 이기심* 이기적이다. 

3. 재치(기지) 재치(기지)가 있다. 

4. 헌신 헌신적이다. 

5. 체력 체력이 좋다. 

6. 리더십 리더십이 있다. 

7. 권위에 대한 존중 권위에 대해 존중하는 의식이 있다. 

8. 성실(근면) 성실(근면)하다. 

9. 자신감 자신감이 있다.

10. 오만* 오만하다. 

11.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

주. 문항은 선행연구(Boldry et al., 2011)에서 발췌․수정하였으며, * 표시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부  록

부록 1. 리더십 자질 평가 문항(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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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문항

1. 임무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자신 혹은 동료(상․동․하급자) 등의 높은 수준의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는 행동 측면 

2. 군인 기본자세 유지 
군인에게 요구되는 두발 및 복장, 체력, 인성(예의, 평정심, 정중

함 등) 등의 규정을 따르는 행동 측면

3. 팀워크 발휘 
동료와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

고, 조직의 규정과 통제를 지지하는 행동 측면

4. 타인에게 영향 미치기 
임무 달성 및 갈등(혹은 의견충돌) 해결을 위해 개인 혹은 집단

에게 적절한 대인관계적인 방식과 수단을 사용하는 행동 측면

5. 타인 배려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민감성과 특정 행동이 타인에게 유발

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6. 군대 윤리 준수 
군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도덕적 가치를 준수하고, 개인의 행동

과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인정하는 행동

7. 계획과 실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과 타인이 행동해야 할 방향을 선정하

는 행동(우선순위 선정, 시간․자원의 적절한 배분 등)

8. (권한 등의) 위임 

후배 생도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본인의 권한을 적절

하게 위임함으로써 후배 생도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9. 감독 

후배 생도들에게 주어진 업무․활동 진행 과정을 관리하고, 해당 

업무의 결과를 감시․관찰할 수 있는 방식․체계를 확립하는 

행동

10. 후배 생도 교육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후배 생도들의 (현재 및 미래의) 과업과 

관련된 행동을 교육함으로써, 후배 생도들의 능력과 자신감을 향

상시키는 행동 

11. 의사결정 

정보를 바탕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며, 타인이 그 

결론을 통해 적절한 행동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는 행동

12. 구두/서면을 통한 의사소통 

여러 상황에서 적절한 용어, 몸짓 및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하는 

등 구두 혹은 서면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행동 

주. 문항은 선행연구(Bartone et al., 2007)에서 발췌․수정하였음.

부록 2. 리더십 자질 평가 문항(연구 2)


